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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권익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
신고자 보호업무를 하고 있습니다

□ 2024. 1. 18.자 경향신문 보도 <쏟아지는 공세, 방치하는 권익위... 

공익신고자는 설 자리가 없다>와 관련된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. 

□ 국민권익위원회 입장

  ○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신고 관련 보호사건입니다. 

    국민권익위는 보호 신청인에게 조사 착수를 위해 자료 보완을 요

청한 상황으로 관련 규정에 따라 사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.

  ○ 그 외 사항에 대해서는, 국민권익위는 관련 규정에 따라 신고자 

보호조치를 하고 있으며 사건취하를 강요한 사실이 없습니다.

□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신고자가 적절한 보호를 

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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